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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필요성
❙연구의 필요성
◦ 포스트 산업사회, 정보화시대, 혹은 포스트모던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이로 인하여 직업의 의미, 작업 방식의 변화, 채용 관
행이 변하고 있음. 진로교육이 근래에 들어서 더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경제․사회․문화적 
변화와 맞물려 있음. 개인의 진로의 연속성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고, 불연속적인 진로가 기
정사실화 되는 가운데, 개인은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진로를 개척해야하는 부담
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실정. 따라서 진로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역동적으로 변
화하는 사회에서 맥을 놓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고 성찰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진로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음. 
◦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와 건강하게 관계 맺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에 대하여 계
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활동의 총칭임. 이러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어느 누
구도 부정하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진로교육은 주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음. 
­ 재량활동에 배당된 자투리 시간을 통하여 단기 행사성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사회,  
도덕 및 실과(기술․가정) 교과에 포함된 단원을 통하여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주 5일제 근무의 실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강화로 인하여 재량 활동 등을 통한 
진로교육은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가 선택교과로서 운영되고 있으나,  7차 교육
과정 운영에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수업 시간 배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내실 있는 운영이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평가됨.
◦ 진로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그 주변성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중핵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통 교과
와 교육과정 상에서 연결되어 전면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최근의 진로교육 논
의에서 빈번히 제기되었음(임언․최동선, 2006; 송인섭․김봉환․조대연․임언, 2006 최동선, 
2005; 홍후조, 2008; 이지연․최동선․이혜숙, 2007). 
◦ 교과와 통합하여 진로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단지, 진로교육의 효과 극대화를 위
하여 보통교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현행 교과중심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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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진로교육은 바로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
이 어제의 ‘무용지식’(obsoledge)*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진로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회변화, 그로인한 학습자의 변화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으며, 진정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임. 
◦ 홍후조(2008)는 현재 학교 교육은 지나치게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생활과 유리된 
비 활성적 지식, 간접경험 위주, 이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해당 지식을 배워도 
왜 배우는지, 무엇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배우고 있는 형편이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교지
식으로부터 유리가 심하다는 것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모든 교
과와 진로를 연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홍후조(2008)는 진로교육이 특정 시간에 
특정 교사에 의하여 특정 학년과 학생에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진로
결정 방법론에 치우쳐 심리학적인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처럼 고립적으로 진행되어온 진
로교육을 교과 내용 속에, 교과 지도 속에 전면화, 보편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현행 진로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주변성과 편중성으로 요약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로교육을 
교육목표 측면에서 중핵화 하고, 교육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보편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된 주요 질문은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그것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음. 진로교육이 교과
에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공할 수 있음. 
­ 즉, 현재 학습하고 있는 것이 학습자의 삶에 어떻게 적절하게 관계되는가에 대하여 성찰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학문 교과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학문 교과의 충실한 학습은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진로개발
의 과정이며 진로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교과와 통합된 형태로 제시되는 진로교육은 그 목적이 단순히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과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교과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통하여 교과 교육과 진로 
교육의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연구의 목적
*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무용지식’(obsoledge)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음. 무용지식이
란 무용한(obsolete)과 지식(knowledge)을 합한 용어로서, 기존에 지식으로 간주되던 것이 사회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
서 더 이상 사실이 아니며 쓸모없는 지식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사실상 유독 이와 같은 무용 지
식에 집착하고 있음. 토플러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현재의 학교가 자신에게 내일이 아니라 어제를 준비시
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이득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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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진로교육이 여타 교과와 통합되는 가운데,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함. 
­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 개관
­ 진로개발 역량의 개념 정의 및 하위 요소에 관한 논의 검토.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위해서
는 교과와 통합하고자 하는 진로교육의 요체, 즉 핵심 교육 목표와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
인가가 정해져야 함. 진로교육은 진로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의 총칭이라 
정의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진로개발 역량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진로교육의 목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개념 정의, 그 하위요소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함.
­ 교과통합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가능태로서 나타날 수 있는 모형에 대한 검토
­ 마지막으로, 역량중심 교과통합 진로교육이 실제로 운영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
Ⅱ.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의 위치
◦ 현행 교육과정은 개정된 7차 교육과정으로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
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구성되며,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와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편제에서 진로교
육은 ① 독립된 교과를 통한 방법, ② 특정한 몇 개의 교과에 단원으로 편성하는 방법, ③ 교
과에 통합(integration)하는 방법, ④ 교과외 활동을 통한 방법 등이 혼용되어 있음.
1. 독립된 교과로서의 ｢진로와 직업｣ 운영 현황
◦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계 고교 2, 3학년 시기에 4단위로 이수할 수 있도록 일반선택 보통
교과로 ｢진로와 직업｣이 편제되어 있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에서 2007년도에 
실시된 진로교육지표조사 결과(오호영, 2007)에 따르면, 전국의 중․고등학교* 중에서 중학교
의 경우는 7.1%가, 고등학교의 경우는 52.0%가 ｢진로와 직업｣ 과목을 채택하여 운영하는 것으
로 나타남.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빈도수 (%)
아니오 1,757 ( 92.9) 444 ( 44.4) 261 ( 55.7) 705 ( 48.0)
예 134 (  7.1) 557 ( 55.6) 208 ( 44.3) 765 ( 52.0)
소계 1,891 (100.0) 1,001 (100.0) 469 (100.0) 1,470 (100.0)
자료: 진로정보센터 운영(2007) : 진로교육지표조사. p.63
<표 1> 진로와 직업과목 채택여부
(단위 : 개교, 괄호는 %)
◦ 위의 조사 결과에서 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진로와 직업’을 선택 교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결과는 얼핏 보면 진로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그러나 학교에
서 그 교과를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과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두 진로와 직업교과를 선택했다고는 볼 수 
없음. 따라서 실제로 진로와 직업 교과를 통하여 진로교육을 받은 학생의 수는 그 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됨. 향후 보다 상세한 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통계를 잡을 필요가 있음.
◦ 별도의 교과로서 진로 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비록 독립된 교과를 통한 학습이 집중적인 교육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 첫째, 진로와 직업 교과의 독립 교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가 존재함. 진로와 직업 교
과는 별도의 지식 체계가 존재하는 교과가 아니며, 진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
와 활동으로서 교과가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전문적인 연수 과정이 없이 일반적 소양을 
바탕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전제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대학 입학을 위한 지식 
위주의 교과 학습에 대한 시간 압박이 있는 경우, 이 교과를 위하여 주 2시간을 할애할만
한 것인가 라는 회의가 일선 교사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음(임언, 2008)*
­ 둘째, ｢진로와 직업｣ 교과는 진로교육이라는 목적 이외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완충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음. ｢진로와 직업｣을 담당할 교사가 체계적으로 양성되지 않았으므
로, 학교에는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별도의 교사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진로와 직업｣ 
교과는 학교의 수업 시간 조정 과정에서 “누구나” 담당할 수 있는 교과로서,  7차 교육과
정에서 선택 교과 제도 운영에 따른 교사별 수업시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
용되고 있음. 또한 지식 교과 수업 운영 시간이 부족한 경우, 교사들 간에 언제든지 빌릴 
수 있는 수업 시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전공 교과의 과중한 부담을 피해서 “한 숨 돌리
고 쉬는”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임언, 2008).
­ 셋째, 진로와 직업 교과를 별도의 교과로 운영하는 것이 진로교육의 범위를 진로선택 및 
정보탐색과 같이 제한된 영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기초적인 역량을 다양한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는데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임언․장홍근․윤형한, 2005).
* 임언(2008). 일반계 고등학교 진로교육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워킹 페이퍼. 발간예정.
- 5 -
2. 특정 교과에 일부 단원으로 편성된 진로교육 
◦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부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진로교육의 내용이 중단원 또는 소단원 수
준에서 편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국민공통기본교과 가운데에는 실과(기술․가정), 도
덕, 사회가 대표적인 교과임. 
­ 실과 교과에서는 기술의 세계라는 대영역 아래에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일과 진로’라는 
단원이,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가정생활이라는 대영역 아래에 ‘생애설계와 진로탐
색’이라는 단원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기술의 세계 대영역 아래에 ‘직업과 진로 설계’ 
단원이 신설되어 있음(최동선, 2005).
­ 사회 교과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사회 현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진로교육과 연관을 맺고 
있는데, 지역사회 및 국가의 산업․직업적 현상, 산업별 변화 동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진로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일이나 직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
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사회 교과 내에서는 이러한 직
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학생 개개인의 진로개발을 촉진하도록 도와주는 연결 고리가 마련
되어 있지 않음(최동선, 2008).
­ 도덕 교과는 인성교육, 시민의식, 책무성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진로교육과 부분적인 연
계를 맺는 교과임. 보다 직접적으로는 중학교 2학년의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의 하나
의 중단원으로 ‘일과 배움’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단원에서는 ‘일과 놀이’, ‘공부와 진
로’, ‘계획과 성취’ 등의 학습내용을 통하여 일이나 진로에 대한 도덕적인 성찰과 함께 앞
으로의 진로설계에 이르는 경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그 외에도 자신의 개성 신장 
및 자아발견,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책무성이나 성실함 등의 자기관리능력의 개발 
등이 부분적으로 진로교육적인 요소로 꼽을 수 있음(최동선, 2005).
3. 교과 내용에 통합된 진로교육
◦ 현행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 주제들이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보통교과에 진로교육적인 요소들을 반영
하는 통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별로 
어떻게 진로교육적인 요소들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일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국민공통기본교과를 통해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교수-학습 
* 7차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 이러한 통합적인 방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개별 교과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에 진로교육적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2004)에서 분석한 바에 의
하면, 현행 교육과정 내용 체계 가운데 진로교육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은 5% 정도에 불과하며, 국어, 도덕, 사회, 실과 등의 
교과에만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음(최동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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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는데, 그 예로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2002)에서 개발한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와 함께 하는 진로교육｣ 등이 있음. 그러나 보통교과와 진로교육을 연계하는 
기준이나 전략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진로교육과의 관련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과목에서는 
억지로 내용을 추출한 부분이 상당수 존재함으로 인한 문제점, 단위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관련 자료가 개발․보급되더라도 교과를 통한 진로
교육을 운영하는데 교사 개개인의 창의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 일부 시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적인 접근을 활용하기에는 교수-학습 자료를 비롯한 지원체제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음(최동선, 2005).
4.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활용한 진로교육
◦ 창의적 재량 활동을 통하여 할 수 있는 범교과 학습의 하나로 진로교육이 제시되어 있음. 또
한 특별활동의 세부 활동에도 진로활동, 상담활동 등의 진로교육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현재 단위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주된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제한된 시간
에 다양한 활동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진로교육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
며, 이로 인하여 일회적이며 단편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음(이지연 외, 2007).
◦ 정부 부처, 시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이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단지 이지연과 최
동선(2005)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교의 50% 정도가 교과활동 이외의 진로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시간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창의적 재량
활동이나 특별활동을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이지연 외, 2007).





교과활동 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율(%) 18.6 48.8 42.9 52.3 50.0 32.8
자료: 이지연․최동선(2005). 초․중등 진로교육의 현황과 혁신 방안 [Working Paper 2005-0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표 2> 교과활동 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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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 맹영임 외(2008)가 초․중․고 교사 1,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 중의 89.5%가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단원으로 삽입하지 않고,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교과 내용에 스며드는 형태(40.2%)나, 
혹은 별도의 단원으로 진로관련 내용이 삽입되는 것(39.7%)이 효율적이라고 보았으며, 보조자
료로 제시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보았다. 
[그림 1] 교과통합에 대한 교사 인식
n=1,000 n=1,000
자료: 맹영임 외(2008)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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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진로개발 역량의 개념 및 하위 요소
◦ 진로교육이 보통 교과와 통합된 방식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과와 통합하고자 하는 진로교
육의 요체, 즉 핵심 교육 목표와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함. 진로교육은 진로
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의 총칭이라 정의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진로개발 역량
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진로교육의 목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개념 정의, 그 하위
요소가 규정될 필요가 있음. 
1. 진로 개념의 확대(life-long, life-wide career)
◦ 진로는 일생 동안 개인이 갖는 경험 또는 지위의 총체로서 직업만이 아니라 여가, 사회활동, 
가정에서의 일, 봉사활동, 보수 없이 하는 일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진로”라는 개념
을 학문적 상황에서 정의할 경우, 대다수가 이와 같이  진로를 매우 확대된 개념으로 바라보
고 있는 가운데,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전 영역에서의 경험들이 진로라는 개념 안에 포함된다
고 보고 있음(Miller-Tiedeman, 1996; McDanials, 1976; Herr & Cramer, 1996).
◦ 그러나 현실의 일상용어에서 진로는 직업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된 의미로 활용되는 경
우가 많음. 직업(vocation, occupation)은 개인이 사회와 관계하는 가운데 하게 되는 일로서 그 
일의 대가로서 보수가 주어지는 경우로 한정됨. 진로의 개념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개인이 일생 동안에 하게 되는 다양한 일 중에서, 직업 생활과 관련된 일이 차지하는 비
중이 가장 크기 때문임.
◦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역할과 경험의 총체로서 종횡으로 확장된 진로의 개념은 추상적 논의
의 차원에서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러한 개념 정의에 공식적으로 이
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포괄적인 정의는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를 실행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접근할 경우, 모든 
것들이 진로교육이 되는 난관에 부딪치게 됨. 진로교육이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특수한 진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절하게 진로의 개념을 축소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진로의 개념이 이와 같이 전 생애, 모든 삶의 국면(life-long, life-wide)과 관련된다
는 점을 기본 개념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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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개발 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 Career development라는 용어가 사용된 초기에는 개인의 진로발달은 개인의 심리발달의 일
부로서 간주하여 진로성숙이라는 용어와 거의 혼용되었음. 그러나 진로발달의 과정이 심리학
적 발달의 일반적 전제라 할 수 있는 비가역성의 원리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 전 생
애를 걸쳐서 순환하는 측면이 강조되었음. 사회․정책적 측면에서의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진
미석․윤형한, 2003), 수동적으로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
적으로 개척하고 구성하는 의지의 측면이 부각(최동선, 2003)되는 가운데 개발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 경영학적 접근에서 career development를 경력개발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나, 이는 상대적으로 
성인이라는 제한된 맥락에서만 통용이 가능하며 괜찮은 직업과 관련된 가치판단적이며 부가
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Young & Collins, 2000) 생애를 관통하며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
괄하는 용어로서 제약을 가짐. 따라서 전 생애를 통하여 동일한 용어로 활용하며 자기주도성
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진로개발이라는 용어가 보다 범용성을 가짐.
◦ 진로라는 개념을 가장 넓게 정의하여 한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갖는 경험과 지위의 총체로 
볼 때, 진로개발은 한 개인이 삶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
여 다양한 삶의 맥락 속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경험을 선택하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활동을 의
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그림 2] 진로개발 역량 개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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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개발 역량은 개인이 진로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진
로를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 가치와 성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핵심역량으로서의 진로개발 역량
◦ 역량(competencies)*이라는 개념은 지난 수십 년간 그 모호한 개념 속에서 학문 체계만이 아
니라 일상생활 맥락 속에서 매우 유행하는(fashionable) 용어가 되었으며, 일종의 개념적 “인
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용어로서 진로개발 역량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역량
과 관련된 논의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Weinert, 2001).
◦ competence, 즉 역량은 웹스터 사전에 “fitness 또는 ability"로 정의되어 있으며, 비슷한 말로 
"capability," "capacity," "efficiency", "proficiency", "skill"이 제시되어있음. 역량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나,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의 체계로 해석되고 있음. 역량은 개인적 성향(dispositions)에 적용되거나 
한 사회 혹은 집단 수준에서의 그러한 성향의 분포를 논하는 경우도 있음. 역량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사람들과 관련됨과 동시에 매우 급변하는 사회에서 절박하
게 요구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학습 성향을 포함(Weinert, 
2001).
◦ 역량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은 그것이 때로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의미하기
도 하고 때로는 매우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적 능력이라는 의미로 접근되기도 하였음. 
반면에 핵심 역량은 최소한 그것이 적용되는 맥락이 다양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이 사용
되고 있는 개념임. 급변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 혹은 조직에서 다른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동일하게 효율적일 수 있도록, 맥락 또는 상황과 어느 정도 독립적인 핵
심 역량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게 된 것임.
◦ 역량과 핵심역량에 관한 논의를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검토한 것에 기초하여 진로개발역량을 
정의하고자 할 때, 진로개발 역량은 핵심 역량인가 아니면 상황에 특수한 능력인가? 라는 점
임. 진로개발 역량은 다양한 직업과 삶의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
에서 이는 핵심 역량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역량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 과학적 관리의 창시자로 불리는 Taylor가 업무를 세부적인 구성요소로 나눌 것을 제안하면서 역
량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음. 또한 2차 세계 대전 중 심리학자인 flanagan(1954)이 중요사건면접기법(critical incident 
interview)을 통해서 업무 사건, 위기, 중요 문제 등과 같이 특정한 상황 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 결정적 특질(trait)이나 기술(skill) 등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음. 현대적인 역량의 개념을 정
립한 것은 성취동기이론으로 유명한 맥클리랜드(McClleland)로서 성공적인 업무 수행자와 평균적인 업무수행자를 비교해서 성
공과 관련된 특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윤현진, 김영준, 이광우, 전제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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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역량(meta competencies)으로서의 진로개발 역량
◦ 진로개발 역량은 핵심 역량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역량과 다른 속성을 가짐. 
개인이 직업 생활과 삶의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능력 또는 역량이 필
요하나, 한 개인의 수준에서 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파악하고 문제 상황에 적절하
게 동원하며, 그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메타적 성격을 띠는 역량이 바로 진로개발 역량임.
◦ 메타(meta)는 인식론 상에서 “ 그 자신의 범주에 관한”이라는 의미로서, 예를 들어 메타 지식
(meta knowledge)란 자신이 아는 것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며, 메타 데이터란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함(위키피디아). 동일한 맥락을 적용할 때, 메타 역량이란 바로 역량에 관한 역
량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할 수 있으며, 학습할 수 있는가를 판단
할 수 있는 역량이 바로 메타 역량인 것임(Weinert, 2001).
◦ 진로개발의 하위 요소로서 제시되고 있는 자기이해, 의사결정, 진로계획과 같은 요소들은 바
로 진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잘 활
용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점에서 메타역량이라 할 수 있음. 교육 및 심리학에 관한 많은 연구
에서 적절한 메타지식은 개인으로 하여금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게하며, 동기를 제고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음. 메타지식은 아동들의 학습과 기억과 문제해결에 있어서 연령 보다 더 강
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인의 경우 일반 지능보다 개인의 성취를 더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진바 있음(Weinert, 2001). 이러한 메타지식, 또는 메타인지에 관한 논의는 진로개발 역량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직업기초능력과 진로개발 역량
◦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로  
서 정의되는 직업기초능력은 많은 국내외 학자들에 의하여 그 하위 요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정철영(1998)은 국내에서 최초로 직업기초능력의 하위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그 이후 많은 
국내 학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의 하위 요소를 추출한 바 있으며,  여기서 자
기관리 및 개발 능력으로서 진로개발 역량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OECD가 주체가 되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협동 연구로서 수행된 
DeSeCo project에서는 각국의 사회학자, 측정전문가, 철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 경제학
자, 역사학자, 통계학자, 교육학자, 정책입안자, 기업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 가지의 영
역으로 핵심 역량을 범주화하고 최종적으로 9 가지 기초능력을 추출하였음. 9가지 핵심 역
량 중에서 8번째인 ‘생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역량’이 바로 진로개발 역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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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지연 외((2007)는 진로개발 역량에 초점을 두고 수행한 연구에서  6개 영역, 48개
의 진로개발 역량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진로개발 역량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잡고 
직업기초능력의 대부분의 요소를 진로개발의 하위 요소로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접근은 
진로개발의 의미 속에 직업생활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직업기초능력 또는 핵심
역량에서 논의한 모든 역량이 포함된다는 관점을 취한 결과임.
◦ 본 연구에서 진로개발 역량을 “개인이 진로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
에서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 가치와 성향”으로 정의한 것은 가장 확대된 진로의 개념에 기
초함. 즉 생의 종단과 횡단면을 다 고려한, life-wide, life-long career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
음. 따라서 진로개발 역량은 위에서 제시한 직업기초능력의 한 하위 요소라고 규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예컨대 문제해결 능력이라는 직업기초능력은 진로문제해결, 정보능력은 진로
정보능력으로서 진로개발역량과 관련이 있음. 진로개발역량이 직업기초능력의 하위 요소 중
의 하나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좁게 진로개발 역량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진로개발 역량은 
메타역량적 속성으로 인하여 직업기초능력에 포함된 다양한 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3.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요소
◦ 진로개발 역량을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 가치와 성향”으로 정의한 것에 
기초할 때, 그것이 교육과정 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역량의 요소가 무엇
인가를 밝힐 필요가 있음.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개발 역량의 영역, 목표, 요소
◦ 교육이 곧 진로개발을 위한 체계적 교육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 진로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체계적 교육활동이 곧 진로교육이라 할 수 있음. 진로교육의 목표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에서 역량이라는 것을 전면으로 내세운 경우는 캐나다의 Blue Print가 대표적임. 그러나 
그것에 근간으로 작용한 미국의 진로개발 지침(미국진로개발지침(NCDG: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은 총 11개의 목표를 행동목표로 제시하였으며, 각 목표별로 세부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목표별 지표 및 학습단계에서는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을 활용하여 
* 1989년에 개발된 미국진로개발지침은 그 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직장에서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 학습이 중요시되
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2003년부터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미국진로개발지침은 이전의 구성 및 내용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학교급 별 또는 연령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둘째, 이전의 3가지 영
역인 자기이해(self-knowledge), 학업적·직업적 탐색(educational and occupational exploration), 진로계획(career planning)은 
개인적·사회적 발달(personal and social development), 교육적 성취 및 평생학습(educational achievement and lifelong 
learning), 진로관리(career management)로 수정되었음(이지연․최동선․이혜숙,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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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획득(knowledge), 적용(application), 성찰(reflection)의 학습단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표를 개발하였음. 국내에서도 이지연 외(2007)를 제외하고는 진로교육의 내용을 논하는 것
에서는 역량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혹은 진로교육의 영역이라는 관
점에서 제시하고 있음.
◦ 진로교육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도달점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과 역량으로 제시하는 것 사
이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목표 진술이 학생 중심으로 학생의 지적, 정의적 변화의 상
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역량으로 환원이 가능하다고 봄. 다만, 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진로교육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단편적인 정보의 획득과 일회성 진로결정에 
그치지 않으며, 학생의 행동과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지향하며, 그것이 향후 삶의 과정에서 맞
닥뜨리는 진로개발의 상황에서 “저력”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음. 
다시 말하여 진로개발의 다양한 상황에 전이 가능한 능력을 갖도록 한다는 관점을 보다 강조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진로교육의 목표 혹은 진로개발 역량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 연구를 수행한 주체에 따라서 
항상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거나 기존의 것들이 삭제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로 교육의 목표 또는 개발 역량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선행 논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검토 결과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종합하되, 이 때 항상 새로운 범주화가 
발생함. 즉 요소가 속한 상위 영역의 위치를 바꾸거나, 하위 요소를 통합하는 일들이 발생함.
◦ 최동선(2006)은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자신의 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및 탐색, 
진로계획 및 관리라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한 바 있음.
자신의 이해 자기이해 및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직업세계의 이해 및 탐색
일과 직업의 이해
긍정적인 직업가치와 태도 형성
진로정보의 탐색·해석·평가·활용
진로계획 및 관리




<표 3> 최동선(2006)이 제시한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
◦ 한편, 7차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와 직업」교과의 영역 및 내용 요소로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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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7차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 요소
1. 나의 이해와 진로
- 삶, 진로, 직업
- 자아 정체감 및 존중감의 의의 및 확립
- 나의 특성 및 제반 여건의 이해 
- 종합적인 나의 이해와 진로
2. 진로의 탐색
- 다양한 직업 세계의 이해
- 미래 사회와 직업 세계의 변화
- 계속교육을 위한 이해와 탐색
- 다양한 직업인 탐색
- 나에게 적합한 진로 탐색
3. 진로 의사결정
- 나의 진로 장벽 및 갈등의 진단과 해결
- 합리적인 진로 의사 결정 과정 및 방법의 이해
- 나의 희망 직업 선택
- 나의 희망 전공 계열과 과정 선택
4. 진로 계획 및 준비
- 진로 계획의 의의 및 수립
- 역할 모델의 의의 및 설정
- 진학 및 취업 준비
- 행복한 직업 생활을 위한 준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4). 최동선(2005)에서 재인용
<표 4> ｢진로와 직업｣ 교과의 영역 및 내용요소
◦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하위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간의 합의를 거쳐서 제시된 국가적 수준의 공식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가 진행될 때 마다, 요소와 영역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가운데, 순서가 바뀌고 정렬이 새
롭게 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이와 다르게, 외국의 경우 국가적 수준에서 진로교육의 목표 
혹은 진로개발 역량의 영역 및 하위 요소가 제시되고 있음. 미국의 NCDG(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 캐나다의 Blue Print 등이 그러한 예로서, 이들 나라에서는 이 기준
에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음.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요소
◦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수준의 합의된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요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임언․정윤경․최동선․김나라 외(2008)는 기존의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요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 31인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역량의 하위 요소를 추
출하였음.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주요 선행 자료인 최동선(2006)이 제시한 진로교육의 목
표 및 내용 요소와 미국 NCDG를 기초로 하여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
견을 수렴하여 다음 표와 같이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요소를 잠정적으로 추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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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사회적 발달
▷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 자율적이며 능동적 태도 
▷ 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와 태도/ 성역할 및 직업에 대한 고정된 생각 타파
▷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 다양한 역할(여가, 지역사회 참여, 학습자, 가족생활, 직장에서의 생활 등)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
진로관리
▷ 다양한 직업 세계의 이해
▷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초한 진로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
▷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진로정보 활용
▷ 미래사회의 전망, 변화하는 고용 동향, 사회적인 요구, 경제적인 조건 등을 자신의 진로계획에 통합
교육적 성취 및 평생학습
▷ 진로 및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학력 및 자격증 등 획득
▷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
< 표 5 > 진로개발 역량의 하위 요소
자료: 임언․정윤경․최동선․김나라 외(2008)
Ⅳ. 교과통합의 유형 및 원칙
1. 교과 통합 진로교육의 유형
◦ 진로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진로개발 역
량을 제고하기 위한 진로교육의 내용이 통합되어 편입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함.
❙교과 내에 별도 단원에 포함하는 방법
◦ 교과와 진로교육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방식의 하나는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의 교과안에 진로
와 관련된 별도로 단원이 삽입되는 경우임. 이러한 유형은 현재 도덕, 사회, 실과 교과에서 나
타나고 있음. 내용 면에서 진로교육과 관련성이 많다고 인정되는 교과 속에 진로교육과 관련
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현재 이러한 단원을 통하여 진로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요소들이 절대적인 양의 측면에서 매우 적으며, 교과 내 교과 간
에 진로개발 역량 제고라는 관점에서 연계가 미흡하며,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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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단원으로 포함하는 통합 유형
◦ 교과 내에 별도 단원으로 포함하는 진로교육의 내용이 기존에는 주로 직업세계의 이해와 자
기이해, 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와 태도에 관한 내용이었음. 앞에서 제시된 진로개발 역량의 하
위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시 분석한다면, 보다 많은 단원들이 보통 교과 속에 포함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교과의 내용과 통합(integration)하여 운영하는 방법
◦ 위의 그림에서 통합 유형 2는 기존의 교과내용에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스며들어 있는 유형으
로서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단원명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내용을 분석할 
경우,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하위 요소로 포함된 경우를 말함. 
◦ 교육과정 속에 진로교육 관련 내용에 대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국민공통 기본 교육
과정 안에 진로교육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한 
예로, 양미경․김소연․여성희(2005)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 9종, 학년별로 총 27권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88번의 진로교육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학교 과학 교과서와 가장 관련 깊은 진로교육 영역은 ‘과학 직업과 경제 이해(30)’ 
이며, 다음으로 ‘과학직업세계의 이해(23)’, ‘과학 직업과 교육(13)’, ‘과학 직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가치관(11)’, ‘과학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6)’, ‘인간관계 이해(4)’, ‘자아이해(1)’ 등
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지수(2007)는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과서인 일반사회영역에서 진로교
*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자율적이며 능동적 태도/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와 태도/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성역할 
및 직업에 대한 고정된 생각 타파/다양한 (여가, 지역사회 참여, 학습자, 가족생활, 직장에서의 생활 등) 역할에 대한 균형 잡
힌 인식/ 다양한 직업 세계의 이해/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초한 진로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진로정보 
활용/미래사회의 전망, 변화하는 고용 동향, 사회적인 요구, 경제적인 조건 등을 자신의 진로계획에 통합/진로 및 개인적인 삶
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학력 및 자격증 등 획득/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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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관련된 요소가 무엇인가를 분석한 바 있음.
◦ 교과통합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이와 같이 보통교과의 교육목표 및 내용에서 진로
교육적인 측면이 무엇인가를 추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교육이 실제로 진로
개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고민할 필요
가 있음.
❙복수 교과 통합 유형 
◦ 앞에서 제시한 두 개의 유형은 개별 교과와 진로교육이 통합을 시도할 경우라면, 다양한 교과
가 통합적으로 진로교육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도 있을 것임. 이러한 경우 관련 교과간의 역할 
분담에 의하여 각각의 교과 시간에 해당내용을 운영할 수 있거나 혹은 특정한 시간을 할애하
여 해당 교과 교사들이 협동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그림 4] 복수 교과와의 통합 유형
2. 교과통합의 준거와 방법적 원리
◦ 현재 기존 교과 속에 있는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교과통합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무
엇을 의미하는가?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각 교과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요
소들을 추출하고 통합 운영의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여 교과통합적 진로교육이 운영되지는 않
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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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와 교과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일정하게 충족되어야 할 
준거가 있음. 양미경(1997)은 교과통합이 되기 위한 준거로서 ① 각 교과 내에서의 타당성, ② 
각 교과를 위한 타당성, ③ 개별 교과(학문)를 넘어선 타당성을 제시하였음.
❙ 각 교과 내에서의 타당성
◦ 교과 내에서의 타당성이란 각 교과를 묶는 통합의 소재 혹은 주제가 각 교과에 단지 ‘연관’될 
뿐만 아니라, 각 교과에 있어서 중핵적인 개념이나 주제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그렇지 않을 
경우, 통합을 위한 통합이 될 가능성, 즉 개별적으로 교과를 지도할 때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
을 내용들이 교과 통합지도를 하기 위하여 억지로 등장한다면 그것은 교과 통합지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임. 따라서 무리하게 통합, 그 자체를 위하여 소재를 발굴, 활용하
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만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 각 교과를 위한 타당성
◦ 각 교과를 위한 타당성이란 각 교과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교과의 안목 혹은 구조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학습할 때보다 더 
유용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비로소 통합적 지도의 필요성을 논할 수 있다는 것임. 따라서 교과
통합의  주제 혹은 소재는 각 교과 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범위 
혹은 깊이가 지나치게 좁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이지 않은 수준의 것이어야 함. 너무 편협하거
나 반대로 너무 포괄적인 개념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학문의 맥락에 따른 의미 있는 비교나 
대조가 이루어지 힘들다는 것임(양미경, 1997).
❙ 개별 교과를 넘어선 타당성
◦ 개별 교과(학문)를 넘어선 타당성이란 여러 맥락에 따른 비교와 대조 등의 과정을 거쳐 각 교
과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게 됨과 더불어 따로 따로 학습할 때에
는 얻을 수 없었던 잉여적인 힘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가 있을 때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임. 즉 여러 교과의 맥락을 통합하여 학습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각 교과의 심층적이고 차
별적인 성격 혹은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점을 선택하는 안목
이나 지식에 대한 비판적이고 융통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것을 예증해 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교과통합적 접근이 가지는 본질
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학습자 중심, 탐구 중심의 과정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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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량 중심 교과 통합을 위한 기본 원칙
◦ 앞에서 논의한 교과통합의 원리를 바탕으로 역량 중심으로 진로교육과 다른 교과를 통합하고
자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음.  
­ 첫째, 통합을 위한 통합을 위하여 소재를 발굴, 활용하기 보다는 각 교과별로 중핵적인 내
용과 진로개발 역량 교육과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각 교과의 내용요소와 
진로개발 역량과의 관련성을 무리하게 찾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할 경우, 이는 
정말 진로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지향에 사로잡혀서 무리한 통합을 시도할 위험이 있음. 각 
교과별 중핵적 내용을 중심으로 그것이 진로개발 역량과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는가를 창
의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요청됨.
­ 둘째, 각 교과의 관점에서 볼 때, 진로교육과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그 교과를 위한 학습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이 들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하여 교과통
합의  주제 혹은 소재는 각 교과 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범
위 혹은 깊이가 지나치게 좁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이지 않은 수준의 것이어야 함.
­ 셋째, 결국 진로개발역량과 타 교과와의 교육 목표 및 내용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통합
이 완성되는 지점은 바로 학생의 인지 및 정서 발달에 있음. 개별 교과와 진로교육이 관련
된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제시됨으로써 학생에게 현재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교과와 진로
교육 관련 내용들이 학생 개인의 삶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 탐구 
중심의 접근법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
Ⅴ. 향후 과제
◦ 교과와 통합하여 진로교육을 실시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성과나 사례를 만들어내지 못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
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교과와 통합된 진로교육이 피상적으로 그 단원과 관련
된 직업을 탐색하거나, 자신의 특성을 심리검사 결과에 비추어 검토해 보는 것에 그치며, 교사
들이 창발적인 교과통합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깊이 있는 접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임.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개발 역량에는 긍정적 자아개념, 자율적인 태도, 일에 대한 긍정적 태
도,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다양한 삶의 역할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 다양한 직업 세계의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초한 진로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진로정보 
활용, 사회의 변화를 자신의 진로계획에 관련지음, 진로 및 개인적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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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학력 및 자격증 획득,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가 포함 됨. 이와 같은 역량의 
체계적인 개발은 일부 교과에서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재량활동의 자투리 시간을 통하여 이루
어질 수 없으며, 전 교과와 연계되는 가운데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과통합적 방식으로 진로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일종의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탐색해 보았음.
◦ 역량 중심 진로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교과통합형이 갖는 우위성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
는가? 교과통합형 접근이 갖는 강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반 교과의 내용과 통합된 방식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학생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가 각자의 삶 속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임.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현재의 하고 있는 일, 즉 학습에 보다 충실할 수 있으며, 이 과
정에서 학생들은 기초역량을 보다 잘 갖춤으로써 개인의 적극적 진로개발을 위한 토대를 
갖추게 됨.
­ 둘째,  교과통합적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다양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진로문제를 성
찰하는 가운데,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에 필요한 성향을 갖출 수 있음. 진로개발 역량 중
에서는 지식을 쌓는 것도 있으나, 긍정적 자아개념, 긍정적 직업가치 및 태도, 합리적 의사
결정 경향과 같이 일종의 성향(disposition)으로서 개인에게 축적되는 것이 있음. 이러한 
태도 혹은 성향은 제한된 기간에 단기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하여 형성되기 어려
우며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내용과 진로를 관련지으며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접
하는 가운데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발하기 위한 역량을 갖게 되는 것임.
­ 마지막으로, 교과와 통합된 방식으로 진로교육을 할 경우, 현재 원칙 없이 간헐적으로 이
루어지던 것과는 달리 진로교육이 일정한 주기(매달, 두 달에 한번 등)로 하는 것이 가능
해 짐.
◦ 향후 교과통합적 방식으로 진로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로교육이 보통 교과와 통합되
기 위하여 향후 어떠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첫째, 일반 교과의 목표 및 내용과 진로개발 역량이 갖는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 이 때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각 교과별 중핵적 개념과 진로교육과의 관련성을 찾
고자 하는 노력이 진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교과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진로개발 역량 제고라는 목적을 추가하
여 그것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만만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은 작업임. 교과는 그 
자체의 견고한 교수 및 학습 논리가 존재함. 따라서 각 교과별 학문 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방해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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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진로개발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이 각 교과 전문가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는 진로개발 역량 제고라는 목표 또는 진로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각 교과가 다루고 있는 
중핵적인 개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 혹은 그러한 활동이 각 교과가 목표로 하
는 역량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립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하여 일반 교과의 목표 및 내용과 진로개발 역량이 갖는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밝
히는 작업이 필요. 이를 위하여 통합, 그 자체를 위하여 소재를 발굴, 활용하기 보다는 각 
교과별로 중핵적인 내용과 진로개발 역량 교육과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각 교과의 내용요소와 진로교육과의 관련성을 무리하게 찾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자 할 경우, 이는 정말 진로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지향에 사로잡혀서 무리한 통합을 시도할 
위험이 있음. 각 교과별 중핵적 내용을 중심으로 그것이 진로개발 역량과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는가를 창의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
◦ 둘째,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의 진로교육개발 역량 교육과 관련된 요소의 맵을 그리는 것이 필
요.
­ 진로교육 관련 내용이 교과 내, 교과 간에 발달적인 연계가 가능하며, 일정기간(매년, 또는 
매 학기)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또한 다양한 교과와 관련하여 상호 조율하
는 근거로서 작용
­ 진로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역량별 최소한의 교육 시수, 관련된 교과 등이 검토된 진로개
발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맵이 기본 틀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임.
[그림 3]  역량 중심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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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학습자 수준에서 통합이 가능한 교육 방법론의 모색
­ 교과통합적 진로교육이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의 변화, 학습자의 변화가 반영되어 
학습자 개인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의미 있게 연계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모색해야함. 
­ 결국 진로교육과 타 교과와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통합이 완성되는 지점은 바로 학생의 
인지 및 정서 발달에 있음. 개별 교과와 진로교육이 관련된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제시됨으
로써 학생에게 현재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교과와 진로교육 관련 내용들이 학생 개인의 
삶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 탐구 중심의 접근법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
◦ 넷째, 교과통합 진로 교육의 모델이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을 개선
하며, 교과서집필 지침에서도 교육과정기준 문서를 이어받는 지침이 필요
­ 홍후조(2008)는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현재 강조된 바와 같이 “능력에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 예컨대, “모든 교과는 교과 특성에 맞는 학업
과 직업 진로를 안내해야 한다.”와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교과서의 15개 단원 중 5-10개 단원에서 단원별로 10-20쪽 중 2-4쪽을 단원 핵심 내용과 
유관한 진로 관련 내용으로 꾸미라는 지침이 필요. “모든 교과서는 전체 분량의 5%를 진
로 관련 내용으로 구성한다.”와 같은 지침을 정하며, 교과서 검정 지침에서도 이를 검정 
기준으로 삼도록 해야 함
◦ 다섯째, 각 교과와 진로교육이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는 모델이 구성되고, 진로개발역량의 맵
이 구성이 된 후에는 이것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홍보하고 교육하
는 것이 필요
­ 각종 진로교육 교사 연수를 통하여 전 교과 교사가 전공 교과와 진로개발 역량간의 관계
를 인식하고 진로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교육적 목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하여 교원 양성 과정과 재직 중에 제공되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속에 교과통합
을 통하여 진로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보통교과에 진로교육적 요소를 통합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사가 주축이 되어 각 교과와 진로교육이 관련된 요소를 추출하
고 이와 관련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시들이 자료집으로 출간된 바 있으나, 그러한 
자료집의 활용도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결국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충분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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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진로교육적 요소가 통합되어 제시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교사가 창발적으로 자
료를 활용할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 자료를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맥락에서 이러한 자료의 존재, 그
리고 그 활용 가치를 알리는 교사 연수가 뒤따를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수행 주체, 예상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 표 6 > 과제별 추진 주체 및 예산 
과제 주체 추진시기 예산(천원)
일반교과 목표 및 내용과 진로개발 
역량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밝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100,000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 진로개발 역량 
교육과 관련된 요소의 맵 구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2008 50,000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자료집 개발 및 시범적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2010 300,000
교사 연수/ 사이버 연수 시스템 개발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이후 300,000
총론 및 교과서 집필 지침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2010 30,000
­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
교육 운영 모델 구축」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수행 중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되는 연구로서 위에서 제시된 과제 중 일부를 이 연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됨. 일반교과 목표 및 내용과 진로개발 역량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 전
체 교육과정 속에서 진로개발 역량 교육과 관련된 요소의 맵 구성을 구성하는 것,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자료집 개발 및 시범적용이 이에 해당됨.
­ 교사 연수, 사이버 연수 시스템 개발, 총론 및 교과서 집필 지침 개정을 위해서는 교육과
학기술부, 시․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협력하는 가운데 수행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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